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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되는  $20 지폐 사진              16-04-29

미국의 $20 지폐에는 제 7 대 대통령이었던 앤드루 잭슨 (Andrew Jackson)의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잭슨 대통령의 사진은 2020년에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해리엣 터브맨 (Harriet Tubman)이라는 흑인 여성의 사진으로 교체됩니다.  미국 재무성의 결정입니다.  잭슨 대통령이나 터브맨씨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입니다. 우선 잭슨 대통령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미국 남부, 즉 노스 캐로나이나 와 사우스 캐로나이나 중간 지점에서   빈곤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 위의 두 주는 잭슨 대통령이 자기네 주에서 태어났다고 서로 주장합니다. 학교도 다녀보지 못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도 그는 독학으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현재의  민주당의 기초를 닦은 인물입니다.  또한 그는 미국의 독립 전쟁에서 십 대의 나이로 포로가 된 유일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포로생활 중에 영국 군인의 장화를 닦는 일을 거절했다고 해서 얼굴에  칼 자국을 입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칼자국을 얼굴에 지닌 채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뉴올리언스 주에서 영국군을 패배시킨 영웅으로 칭송을 받았고 드디어는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는 말투가 거칠었고 욕설도  잘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영국군을 패배시킨 영웅이었지만  심한 구설 수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그의 부인은 그녀의 전남편과의 이혼 절차가 끝나기 전에 잭슨 대통령과 결혼했다고 해서  간통스캔들의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는 토착민 즉 아메리칸 인디언들에게 가혹한 조치를 명했고 실천했습니다. 그는 토착민들을 강제로 미시시피 강 동쪽으로부터 서쪽으로 이동시켰습니다. 당시에 흑인들을 학대하지는 않았지만, 토착민들을 학대했다고 해서 그의 인격에 큰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상의 모든 정황으로 판단 할 때 미국의 화폐로 부터 사진을 제거해야 하는 제 일차적 인물이 된 것입니다.

한편 대체되는 잭슨 대통령 사진을 차지하게 되는 인물은 과거와는 달리 전직 대통령도 아니고 남자도 아닙니다.  해리엣 터브맨은 노예의 부모로부터 태어났습니다. 터브맨 여사의 사진을 미국의 화폐에 올림으러서 “균등한 기회”라는 미국의 국시에 알맞는 상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터브맨 여사는 노예의 딸로 태어났지만  자유를 갈망하는 천부의  권리를 위하여 그리고 여성의 참정권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투쟁했습니다. 비록  배우지 못했고 문맹이었지만 터브맨 여사는 자기의 고장인 매릴랜드 주에서 훅인 차별행위가 너무 심하여 노예해방을 지지한 옆주의 펜실바니아로 주거지를 옮겼습니다.  많은 위험을 대처하기 위하여 그녀는 궈총을 감추고 양주을 내왕하면서 흑인의 인권과 여성의 권리를 위하여 투쟁했습니다. 그녀는 소녀시대에 노예의 주인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뇌 손상을 입었고 평생 발작증을  갖고 살았습니다. 남북전쟁이 시작되자 그녀는 북군의 스파이 노릇을 해서 남군의 위치와 무기 저장 소를 북군에 알려주곤 했습니다.  남북전쟁이 끝나자 그녀는 여권운통에 전력을 바쳤습니다. 터브맨 여사의 위대한  업적은 20세기 말에서야 발견되었고 드디어 $20 지폐에 그녀의 사진이 실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터브맨 여사가 우리의 상용지폐에 오르게 된 것을 축하하며 그런 인물을 사후에나마 발견하고 특별대우한 미국이 자랑스럽습니다.    끝
